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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달성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 

‘오→우’ 변이형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음운 현상의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먼저, 달성지역의 ㄱ, ㅎ 구개음화는 현대 노년층에서는 실현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 

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

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우’ 변화 역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하지

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어휘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지역어의 ‘오>우’는 변화 역시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ㄱ, ㅎ 구개음

 * 이 논문은 2014년 한민족어문학회 춘계 전국학술대회(2014년 2월 14일)에서 ‘달성지

역어의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연구-ㄱ, ㅎ 구개음화와 ‘오>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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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확산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달성지역어,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오>우, 언어 변이, 언어 변화, 어휘 확산

Ⅰ. 서론

‘언어’는 공시적, 통시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통시적인 음운 변화와 공시적인 음운 변이 사이의 상관성을 두고 함께 논

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래로 공시태

와 통시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일 것이다. 공시태와 

통시태의 엄격한 구분은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술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지

만 ‘있는 그대로의 언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강희숙 1998 : 7).

공시적 음운 변이는 역동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역동성이 통시적 음운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시적 음운 변이형들이 산발적

으로 출현하지 않고 세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보인다면 해

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 변화 방향도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를 

살펴보고, 공시적 음운 변이의 단계를 거쳐 통시적 음운 변화가 점진적으

로 이루어짐을 보이고자 한다. 공시적 음운 변이 상태에서는 언어 내적 요

인과 함께 세대나 말투와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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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적 변이가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달성지역 노년층과 청소년층 화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ㄱ, ㅎ 구개음화, ‘오>우’ 변화를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본다. 그

리고 달성지역에서 발행된 문헌 자료 및 방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두 

음운 현상의 생성 시기, 음운 현상의 수행 방식과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예측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동일과정설의 원리(uniformitarian principles)’란 오늘날 언어 변이와 

변화를 발생시키는 제약과 요인들은 과거 수백 년 전 또는 그 이전의 역사

적 단계에서 출현했던 변이와 변화를 조건 지었던 것들과 그 본질과 유형

에 있어서 대략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어 변화

는 언어 변이를 통해 발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강희숙 1999 : 121). 

공시적인 언어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는 통시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공시적 상태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는 음운현상의 변이형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음운현상이 적용된 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②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하는 경우

③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비실현형으로만 나타나는 경우

①과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난다

면 음운변화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③과 같이 음운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보수형만 나타난다면 음운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34  韓民族語文學 第66輯

있다. ②와 같이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음운현상이 적용된 개신형과 적용

되지 않은 보수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음운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

는데, 이때도 개신형과 보수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음운

변화가 확산 중일 수도 있고 소멸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①～③과 

같은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음운변화의 수행과 전

파, 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달성지역어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 

지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이다.1) 제보자는 ①달성군에서 

생장한 사람, ②노년층 여성 제보자의 경우 달성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

라도 인근 지역에서 시집 온 사람, ③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달성군에서 생장한 사람이라는 3가지 조건에 따라 판정추출법으로 선정하

였다. W. Labov(1972 : 209-210)에서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

을 최대한 줄이는 자료가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의 발화라고 하였다. 그

래서 관찰자의 모순을 최대한 줄이고 일상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이형

들을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의 집에서 일대일로 면담하는 상황을 피하고, 

여러 제보자와 함께 친숙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창면 용계리의 

세대별 제보자 목록은 (1)과 같다.

 1) ｢현풍곽씨언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신자는 ‘곽주’이다. 곽주는 주로 현풍면

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달성군이라 하더라도 현풍면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고자 하

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제보자를 찾지 못하여 가창면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풍면을 조사 지점으로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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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별 제보자 목록

세대 성별 연령 제보자 수

노년층
남 60～80대 3

여 60～80대 3

청소년층
여 10대 3

여 10대 3

Wyld(1927 : 21)에 따르면, ‘언어변화라는 드라마’는 문헌 자료나 비문에

서 상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과 마음에서 상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역사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역사는 일차적으로 구어의 역사

라고 주장해 왔다(정영인 외 6인 1998 : 28-29). 이러한 측면에서 ｢현풍곽씨

언간｣은 17세기 달성지역어의 구어를 보여주는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Wyld(1927 : 21)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어 자료라 하더라도 상황적 

맥락이 제거되어 있을 경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 언간은 구어자료이면서

도 동시에 문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구어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언간은 문헌자료들 중 가장 구어의 성격에 가까운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현풍곽씨언간｣의 경우 대부분이 곽주가 그의 부인에게 

쓴 편지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하나의 편지가 완전한 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담화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1602년에서 

1652년에 걸쳐 작성된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초, 임진왜란 직후 달성지

역어의 언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글 필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달성지역어가 반영된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 편｣을 자료로 삼았다. 이 자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구비 문학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구비 문학이란 

말로 전해지는 것이고 ｢한국구비문학대계｣ 역시 달성지역 제보자들의 자



36  韓民族語文學 第66輯

연 발화로 엮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방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연속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

기 때문에 담화 상황의 파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비교 대

상으로 삼은 자료를 보이면 (2)와 같다.

(2) 선정 자료

자료 연도 비고

현풍곽씨 언간 1602～1652

한국구비문학대계 1985년

방언 조사 자료 2013 세대별 차이

Ⅲ. ‘ㄱ, ㅎ 구개음화’의 변이와 변화

구개음화는 비구개자음이 단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자음으로 

변하는 음운현상으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가 있다. 백

두현(1992 : 340)에서는 경상방언에서 ㄷ-구개음화가 어두와 비어두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으며, 16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17세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완성된 ㄷ-구개음화는 공시태의 언어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지만 

이미 진행이 완료된 음운 현상으로 현대국어에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고의 관찰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음운 현상인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

았으며,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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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ㅎ 구개음화 조사항목

용언 체언

ㄱ구개음화

견디다

길다

기대다

깊다

(구름이) 끼다

(문에) 끼이다

곁

길

계집

기침

김치

기둥

기름

기차

ㅎ구개음화

형(님)

힘(불림)

흉

1. ㄱ, ㅎ 구개음화의 세대별 변이

ㄱ-구개음화에 비해 ㅎ-구개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한 어휘들 중

에서도 ‘힘, 형, 혀, 흉’과 같은 제한된 항목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강희숙

(2001:11)에서도 밝혔듯이 ㅎ-구개음화의 경우 공시적으로 남아 있는 잔

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ㄱ-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k, k', kʰ/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ʧ, ʧ', ʧʰ/로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달성지역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

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4) ㄱ. 지금은 고마 전디질 몬해, 그 때는 전딜 만하이～그래가 견딨지 / 

진 거로 쑤시가, 질마 질다쿠지 짜리마 짧다쿠지, 지다란 거 갖고가 / 

지대고 다니는 거, 요짜 지대라 / 짚은 데는 드가마 크일 나지～그래, 

깊우지 / 구름이 찐다카지, 그래 찌는데도 비는 안 오데～구름이 끼마  

덮어야지 / 야야! 찡길라, 찡긴다 안카나

ㄴ. 질 젙에 앉아가 팔지, 그 때는 질 젙에 마이 있었어, 질 가에 밤낮으

로 / 지집아들이 야물져, 지집질한다꼬 댕기고～인제는 기집질 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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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병이 들어가～기침한다꼬 내 아이고아이고 / 짐치도 몬 맨들었

어 / 지동이라 안 카나 지 ～기둥도 맞고 지둥도 맞고 / 챔지름도 주나?, 

지름집 할마시가 / 기차 타고 댕기매 고상했지

(5) ㄱ. 참고 견디라카는데 못해요 / 이게 더 길다 아니에요?, 아이다 이게 

더 길지 / 거기 기대라고, 계속 기대고 있으면 뿌사진다고 / 깊은데 

가지 말라고, 거기 깊다고 / (구름) 꼈네, 꼈다고 카잖아요, 흐리면 낀다

고 / 손가락 낑길라～(문에) 찡기면 책임지나?, 진짜 찡긴다고

ㄴ. 곁에요 / 길에서 길에다가 그랬다니까요 / 기집아들이 진짜 / 기침 

나와요 / 김치 먹나?, 김치 못 먹는 사람이 / 저기 기둥에 붙이라고 / 

이거 참기름 냄새잖아요 / 기차? KTX는요?, 둘 다 기차라고

(4.ㄱ)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노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

현 양상이며, (4.ㄴ)은 체언의 곡용 과정에서 나타난 노년층 화자들의 ㄱ-

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5.ㄱ)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며, (5.ㄴ)은 체언의 곡용 과정에서 나타

난 청소년층 화자들의 ㄱ-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ㄱ-구개음화는 ①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모

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

절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2)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운론적 환경에서 ㄱ-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곁, 깊다’와 같이 폐음절 

말음이 비음이나 유음이 아닌 어휘 일부에서도 ㄱ-구개음화형이 활발히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상규․안귀남(2007 : 288-289)에서도 ㄱ-구개음화는 경상, 전라, 함북방언에는 개

신형이 퍼졌으나 경기, 황해, 평안방언까지는 확산되지 못했으며, 실현 조건도 어두 

음절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는 동화주가 ‘여’인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실현되지만, ‘요, 유’가 동화주인 경우에는 드물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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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견디다, 깊다, (구름이) 끼다, 계집, 기침, 기둥’은 구개음화가 실

현되는 ‘전디다, 짚다, 찌다, 지집, 지침, 지둥’ 형태와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견디다, 깊다, 끼다3), 기집, 기침, 기둥’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중모음 ‘/jə/’를 동화주로 가지고 있는 어휘 ‘곁, 견디다’는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ʧ/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반모음은 탈락되어 ‘젙, 전디다’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중모음 

‘/je/’를 동화주로 가지고 있는 어휘 ‘계집’의 경우 역시 동화주의 자질이 

확산되어 /ʧ/로 구개음화될 때 이미 후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je-> 

ʧe->ʧi-’로 각각 구개음화, 고모음화(에->이) 과정을 거쳐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5)에서 보듯이 ‘끼이다’를 제외하

고는 ㄱ-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강희숙(2001 : 9)에서는 피동화주가 

/k/인 경우에 구개음화가 가장 생산적으로 나타나며, /k'/나 /kʰ/인 경우에

는 극히 적은 수의 몇몇 어휘에만 한정되어 구개음화가 수행된다고 하였으

나, 달성군 청소년층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k/인 어두 음절에서는 나

타나지 않고 /k'/인 어두 음절 ‘끼이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청소년층 일상 발화에서는 구개음화 실현형 ‘찡기다’와 함께 비실현형 

‘낑기다’도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끼이다’가 아닌 ‘낑기다’인 점이 특이하

다. ‘찡기다’는 ‘낑기다’의 ㄱ-구개음화형으로 달성군 청소년층에서 공시적 

잔존형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ㄱ-구개음화 변이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

유는 무엇일까? 구개음화는 일반적으로 동조음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해

석되어 왔다. 그러나 Blevisns(2004 : 138)에서는 CV의 동조음이 국부적 

 3) 특히 ‘(구름이) 끼다’는 원래 조사 항목이 아니었는데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ㄱ-구개음화의 경우 /ㄲ, ㅋ/의 경우에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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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인지적 요인들도 음 변화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면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를 예로 들고 있다.4) Guion(1998)

에서도 전설 고모음 앞의 연구개 파열음이 동일 환경의 경구개-치경 파찰

음과 음향적으로 유사하여 청자들이 쉽게 혼동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5) Wintitz(1972)의 인지적 연구에서도 연구개음의 구개음화

에서 환경 [i]의 작용을 청자들이 분석해 내지 못할 때 [k]>[ʧ]의 음 변화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만약, 음향적, 인지적 유사성 때문이라면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실현율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의 ㄱ-구개음화 실현율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음향적, 

인지적 유사성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소년층 제보자들과

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들은 ㄱ-구개음화형인 ‘지름, 질다’ 등에 대해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발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청소년층

의 경우 노년층 화자들에 비해 표준어 교육을 일찍 받은 데다 각종 매체의 

영향으로 비실현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성지역의 청소년층

 4) 많은 언어에서 구개 분절음 앞에서 연구개음의 구개음화 되는 공시적 교체나 소리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리 변화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k>ʧ/__{i, j}를 보인

다는 것이다. 유성 연구개 폐쇄음의 구개음화는 무성 연구개 폐쇄음보다 빈번하지 않

고, 연구개음의 구개음화는 비-고 전설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활음에서 더 일반적이

라는 것이다(Blevisns 2004 : 138).

 5) 그 외에도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구개 파열음에서 경구개-치경음과의 음향적 

및 인지적 유사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개음의 인지적 특징을 

고려하여 Guion은 여러 언어에서 연구개음이 구개음화하는 빈도가 높음을 설명하였

으며, 또한 [g]보다 [k]에서, 다른 모음보다 전설 고모음 앞에서 이 변화의 빈도가 높음

을 설명하였다.

 6) “할머니가 ‘지름’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 본 적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해요. 내 친구들도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청소년 여성1) “맞아요. 우리 할머니

도 김치보고 짐치라고 카던데 처음에 김친지 몰랐어요. 김치는 김치지 짐치가 뭐예

요.”(청소년 여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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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개음화를 실현하는 형태를 이른바 ‘낙인형(stigmatized form)’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ㅎ-구개음화는 [+back] 자질을 가지는 연구개자음 /h/가 단모음 /i/나 

반모음 /j/의 [-back] 자질에 의해 경구개 자음 /ʃ/나 치조음 /s/로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서 ㅎ-구개음화는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

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다. 달성지역

의 노년층, 청소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6) ㄱ. 시이야!, 시이가 또 저칸다～혀이다카지 / 숭본따고 내 주낐지～흉

이라카지 / 심불림한다꼬 설치, 심이 넘치나 마내～힘쓴다꼬도 카나?

ㄴ. 히야가 자꾸 때려요, 히야 차례잖아 / 흉본 거 아인데요 / 자 진짜 

힘 쎄요, 완전 맨날 힘자랑 해요

(6.ㄱ)은 노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며, (6.ㄴ)은 청소년층 

화자들의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이다. 세대를 통틀어 ㅎ-구개음화는 용언

에서 실현되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체언에서도 ‘힘, 형, 흉’ 등의 일부 

어휘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ㅎ-구개음화 잔존형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 ‘형’과 같은 환경에서 실현되는 ‘형제, 형수’ 

등의 어휘에서는 ㅎ-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ㅎ-구개음

화는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①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②모음 i나 

j 앞에서 실현되며 ③개음절이나 말음을 비음, 유음으로 가지는 폐음절에서 

 7) 김규남(1998 : 95-96)에서는 전북 정읍시 정해마을의 음운 변이 현상을 분석하였는

데, 이 지역 역시 ‘형, 흉, 혀, 힘’의 제한된 어휘에서만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었다. 

강희숙(2001 : 11-12)에서도 광주 지역에서 ‘힘, 형, 혀, 흉’의 어휘소와 관련된 소수의 

형태들만이 ㅎ-구개음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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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8)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들 역시 이와 같은 음운론

적 환경에서 ㅎ-구개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달성지역어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의 변이형은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노년층에서는 대부분의 어휘에서 ㄱ-구개

음화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끼이다’를 제

외한 어휘에서 ㄱ-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ㅎ-구개음화 역시 노년

층에서는 대부분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만, 청소년층에서는 모든 어휘에

서 ㅎ-구개음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변이형

들을 바탕으로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2.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구개음화는 국어 음운사 연구와 개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진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변화의 발생 시기, 발생의 중심지, 확산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문헌자료

와 현대 방언자료들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연구한 사

례는 많지 않다. 앞 장에서 살펴본 현대 달성지역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달성지역에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어떻게 

변화․확산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예측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 자료인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 ㅎ-구개

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7)과 같다.

 8) 이상규․안귀남(2007 : 288-289)에서는 ㅎ-구개음화 역시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

로 어두 음절에 한정되어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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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지 지초(148), 짐고(134), 졍산 어버이 이셔(153), 덕남이 맛겨(63)

cf. 기 그저 깃가(91)

ㄴ. 명지 셜 거(160), 셰고 이시니(141), 세지 아니라 오니(145), 

셜마(125)

(7.ㄱ)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ㄱ-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지 지

초’는 각각 ‘기’과 ‘깇-’의 구개음화형이고, ‘짐’은 ‘김’의 구개음화형이

다. ‘졍산’은 지명 ‘경산’의 구개음화형일 가능성이 높다.9) 중간 두시언해

(1632)에서도 ‘봄과 져으레’와 같이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나는데, 비

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현풍곽씨언간｣에서도 (7.ㄱ)과 같이 

ㄱ-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달성지역을 포함한 경상방언에서 

ㄱ-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

ㄱ)의 ‘맛겨’는 ‘맛뎌’(+이+어)가 ‘맛져’로 ㄷ-구개음화한 후 ‘져’의 ‘ㅈ’을 

‘ㄱ’으로 과도교정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도교정은 18세기 영남

문헌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10) 이처럼 ‘ㅈ>ㄱ’과 같이 ㄱ-구개음화의 과도

교정형이 17세기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17세기부터 ㄱ-구개음화가 달

성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음운 현상이었음을 알려준다.

(7.ㄴ)은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ㅎ-구개음화 실현형들이다. ‘셜’은 

‘셔-+-ㄹ’로 분석되는데, ‘셔’를 ‘-’의 구개음화형으로 볼 수 있다. ‘셰-’는 

‘혜-’의 구개음화형이고, ‘세-’는 구개음화된 ㅅ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된 

 9) 백두현(1998 : 115)에서는 경주로 출가한 딸이 현풍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려 하는

데 심부름 보낼 노복들이 앓아누워 사람이 없던 차에 이웃 사람 중 ‘졍산’에 부모가 

있는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하기에 ‘졍산’과 현풍은 하룻길이니 사흘 일해 주는 셈치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보낸다는 딸의 사연 속에서 ‘졍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지명 ‘경산’(慶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 백두현(1992 : 342-343)에서는 ｢십구사략언해｣, ｢인어대방｣에서도 ‘맛기며, 맏기시

니’와 같은 ㄱ-구개음화 과도교정형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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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셜마’는 ‘혈마’의 ㅎ-구개음화형이다. ｢현풍곽씨언간｣과 비슷한 시

기에 쓰여진 중간 두시언해(1632)에서도 ‘나모지 길로 셔 가고’와 같이 

ㅎ-구개음화형이 발견된다. 백두현(1992 : 345)에서는 영남문헌어에서 ‘혀 

헐(舌)(유합 13a), 각형(覺聖)(해인사판 염불보권문 51a)’과 같이 원래 ‘ㅅ’

을 가졌던 음이 ‘ㅎ’으로 바뀌는 ㅎ-구개음화 과도교정 형태들이 18세기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달성지역에서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 

초부터 존재했던 음운 현상이며, 18세기에 접어들어서는 활발하게 적용되

던 음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

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8)과 같다.

(8) ㄱ. 끌어 젙에 놓고(145), 그런 지동이 있거든(150), 당시 지침병이 들었어

요(244), 하도 질이 험난해(250), 짐이 올라와 가주고(261), 남자가 열 지집 

못하나(274), 내가 팔마 질마(169), 바우가 지다난 기 있는데(250), 전딜  

수 있습니까(258), 지약을 해 노이께네(49), 야가 제우 걸어가는데(148)ㄴ. 

심이 시다 카거든(168), 이 사람은 심들은 일도 잘하고(177), 성제간이 

삼 형제로(101)

cf. 시이들하고 형부들하고(85), 헤이가 있다카민성(59), 큰 히이가(264)

｢현풍곽씨언간｣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일부의 어휘에서만 

ㄱ, ㅎ-구개음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는 꽤 많은 어휘에서 ㄱ, ㅎ-구개음화형을 찾을 수 있었다. (8.ㄱ)의 ‘지약’

은 ‘기약’의 ㄱ-구개음화형이고, ‘제우’는 ‘겨우’의 ㄱ-구개음화형이다. ‘제

우’의 경우 이중모음 ‘/jə/’를 동화주로 가진 ‘견디다, 곁’과는 다른 변이형

으로 나타났다. ‘견디다, 곁’의 경우 ㄱ-구개음화 후에 반모음 ‘/j/’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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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는데, ‘제우’의 경우 ㄱ-구개음화 후에 반모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e/’

로 단모음화 하였다. (8.ㄴ)의 ‘성제’는 ‘형제’의 ㅎ-구개음화형이다. 앞 장

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재 달성지역 노년층 화자에서는 ‘형제’의 구개음화

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30년 전의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는 구개음화 실현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11) ㅎ-구개음화는 

잔존형의 수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형제’라

는 하나의 어휘에서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

라고 할 수 있겠다. ‘형’이 ‘시이～헤이～히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형이 나

타나는데, 백두현(1998 : 190)에서는 ‘시이’는 ‘형->셩->셍->싱->싱이->

시이’의 규칙이 적용되었고, ‘히이’는 ‘형->헹->힝->힝이->히이’의 규칙

이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4)～(6)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달성지역 노년층의 경우, 1985년도 자

료와 비교했을 때 ‘형제’와 같은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는 구개음화 실현형

이 나타나는데 비해 청소년층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 등의 언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ㄱ, ㅎ-구

개음화를 변화로 수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 실현형은 노년층 

언어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교육에 의한 ‘철자 발음의 지배’

에 의해 구개음화 현상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

소년층에서도 ‘(문에) 끼이다’의 경우 ‘찡기다’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

는 ㄱ-구개음화 현상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끼이다’를 제외한 

11) ｢구비문학대계｣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 작성된 ｢한국방언자료집Ⅶ-경상북도 편｣에

서도 ‘길다[ci:da], [cir∃ya], [ciriga], 깊다[cipuʰda], [cipʰun/cipʰuŋik’E], 끼이다

[c’inŋgEEt’a], (안개)끼다[c’iiji, c’iiga, c’iit’a], 곁[cat, catʰE], 기둥[cidoŋ], 김치[ci:#, 

cimjaŋ], 김치국[cimc ihk’uk]’와 같이 ㄱ-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와 ‘혀[sE], 혀-가[sʰ

Ega], 혓바늘[sʰyEp’an∃l], 혀끝[sEk∃ntʰiŋi#]’와 같이 ㅎ-구개음화가 실현된 형태

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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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어휘에서는 실현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ㄱ, ㅎ-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을 시기별로 보이면 (9)와 같다.

(9) ㄱ, ㅎ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

17세기 1980년대 2013년

현풍곽씨언간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청소년층

ㄱ, ㅎ

구개음화

ㄱ, ㅎ ㄱ, ㅎ ㄱ, ㅎ ㄱ, ㅎ

ㅈ, ㅅ ㅈ, ㅅ ㅈ, ㅅ ㅈ

변화단계 생성․확산 ---------------------------------------------> 축소․소멸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찡기다’를 제외하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

으므로, ㄱ, ㅎ-구개음화가 달성지역에서 더 이상 음운 현상으로서 세력을 

갖지 못하고 급격한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노년층

과 2013년 노년층 화자들 사이의 변화 속도보다 2013년 노년층과 청소년

층 사이의 변화 속도가 훨씬 큰 것은 청소년층의 표준어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

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오>우’의 변이와 변화

김진우(1971 : 88)에서는 서울말에서 나타난 고모음화의 유형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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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10) ㄱ. ㅔ→ㅣ 베다→비다

ㄴ. ㅐ→ㅔ 예배당→예베당

ㄷ. ㅓ→ㅡ 없다→읍다 정→증

ㄹ. ㅏ→ㅓ 하고→허구

ㅁ. ㅗ→ㅜ 몰라→물러 돈→둔

위의 5가지 고모음화 현상들은 현대국어 모음 체계에서 본다면, 각각 한 

단계씩 고모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10.ㄴ)의 ‘ㅐ→ㅔ’, 

(10.ㄹ)의 ‘ㅏ→ㅓ’는 각각 모음중화현상, ‘․’의 비음운화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강희숙 2005 : 4-5).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고모음화 현상 중에서 달성지역어에서 진행․

확산 중인 (10.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1) 오→우 조사항목

어휘형태소 문법형태소

고모음화

놈

옷

삼촌

사촌

부조

그리고, 그래도

아마도

<조사>

로

도

라도

하고

<어미>

-고

-아도

1. ‘오→우’의 세대별 변이

조음상 자연스러운 음성 연결체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적 음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모음 간의 변화는 동일 서열 사이의 변화와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전승 1981).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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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음화는 동일 계열 사이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혀의 위치는 변경되

지 않고 혀의 높이만 조정이 일어나는 모음 상승(vowel raising) 현상이다. 

‘오>우’의 변화는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생산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공시적 음운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노년층과 청소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2)～

(13)과 같다.

(12) ㄱ. 일본눔이라고도 안캐 왜눔이라 카지～왜놈들 / 웃을 해입었지～요

새는 옷을 사지 / 삼촌 서이하고 / 사촌동상이지만 안 믿어 / 부조

를 한다 이기라 / 그라고 사람이 말이야 / 그래도 그라믄 안 돼

ㄴ. 내일로 하지, 거로 간다꼬, 손주 보러 서울로 가지 / 술도 맨날 묵

고, 공부도 잘 해 / 공부라도 해야 묵고 산다꼬, 성질이라도 조으마, 

암만 아라도 그러이 미버 / 가하고 같이, 시이들 줄줄이하고 / 묵고 

나서 거 두고 가, 업고 들고 이고 그래가 댕깄지 / 잡사도 안 돼

(13) ㄱ. 이놈 저놈 하지 마라, 그 놈들 먼저 / 이 옷 안 추운데요, 옷 줘요 

추워요 / 삼춘!～삼촌 없는데요 / 사촌언니 있어요 / 부주라 그러

는 거 아니에요?, 부주한다 하잖아요 / 그리구 진짜루 그래요～그

리고 뭐 해요? / 그래두 뭐 어쩔 수 없죠～그래도 하면 안 되요? 

/ 아마두.. 뭐..

ㄴ. 어디루 가는데요?, 폰으루 찾아도 돼요?～이걸로 어떻게 해요? / 

과자두 좀 먹어요～이거도 다 해요?, 귤도 더 먹을래요 / 거기라두  

가보면 안 돼요?, 학교라두 열심히 다녀라, 혹시라두～혹시라도 / 

언니야들하구 오빠야들하구, 동생하구 같이～야하고 같이, 니하고  

내하고, 야들하고 우리는 / 그만하라구, 하지말라구～하지말라고, 

잘 먹구 좋았는데～그거 보고 했는데요 / 공부해두 안 돼요, 먹어

두 돼요?～먹어도 된다 캤다, 안 가도 돼요?

ㄱ, ㅎ 구개음화와 달리 ‘오→우’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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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형이 나타난다. (12.ㄱ)은 노년층 화자들의 형태소 내부 ‘오→우’ 실현 

양상이고, (12.ㄴ)은 형태소 경계 실현 양상이다. (13.ㄱ)은 청소년층 화자

들의 형태소 내부 ‘오→우’ 실현 양상이고, (13.ㄴ)은 형태소 경계 실현 양

상이다. 먼저 형태소 내부 환경의 변이형을 살펴보자. 어휘 형태소 중에서

도 ‘놈, 옷’의 경우 노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청소년층에서는 비실

현형만 나타난다. 반면에 같은 어휘 형태소임에도 ‘삼촌, 부조, 그리고, 그

래도’는 청소년층에서만 실현형이 나타나고 노년층에서는 비실현형만 나

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부조’의 경우 청소년층에서는 ‘오→우’의 변

화가 적용된 개신형만 나타나므로 ‘부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운현상 확산될 때 같은 환경이더라도 개별 어휘마다 다른 시

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ㄴ), (13.ㄴ)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 환경은 문법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조사 ‘로, 도, 라도, 하고’, 연결 어미 ‘-고, -아/어도’, 종결 어미 ‘-고’

에서 ‘오→우’ 변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2.ㄴ)은 노년층 화자

들의 발화인데 어떤 문법 형태소에서도 ‘오>우’ 변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13.ㄴ)의 청소년층 화자들은 형태소 내부일 때보다 

더 생산적으로 ‘오→우’의 변화가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주현(2008)

에서는 대구와 안동방언을 대상으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연결어미 ‘-고’에서는 ‘오→우’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달성지역에서는 청소년층에서 ‘오→우’ 변화가 실현되는 개신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형태소의 경우, 노년층과 청소년층 모두에서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했지만, 어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 반면, 문법 형태소에서는 청소

년층에서만 실현형과 비실현형이 공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변

이형의 공존 양상을 자세히 보면 개신형(실현형)보다는 보수형(비실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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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오>우’ 변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 할 수 있다.

2. ‘오>우’의 변화 과정

강희숙(1998 : 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예들을 통해 변화의 수행과 확산 방식을 설명하려 하

였거나, 일정한 공시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변이형들을 전혀 고

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오>우’의 공시적 

변이형들을 바탕으로 ‘오>우’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7세기 달성지역어를 반영한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4) ㄱ. 권슉(158), 뎍휘(19), 므슴 연귀 이셔(114), 연구 없거(153), 연구 

잇다(119), 군니

ㄴ. 아마도(38), 누비옷(102)

ㄷ. 닐곱(61), 더옥(158)

(15) ㄱ. 샹직도(12), 술도(16), 일시도(23), 구목의도(23), 심도(23), 오

로(16), 일로(16), 죠용 날로(7), 아희고(12), 언옥이고 한

듸고(19)

ㄴ. 가디고(17), 여 두고(12),  리고(13), 몯 미처 보아도(14)

ㄷ. 각소록(19)

(14)는 체언에 적용된 ‘오>우’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14.ㄱ)의 ‘권슉, 

뎍휘, 연구, 군’은 각각 ‘권쇽(眷屬), ‘뎍호(鬼魂), 연고(緣故), 곤(因)’의 ‘오’

가 ‘우’로 변화한 것으로 모두 한자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14.ㄴ), 

(14.ㄷ)은 고유어 체언에서 나타나는 ‘오>우’ 변화 양상인데, (14.ㄴ)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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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옷’에서는 ‘오>우’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풍곽씨언간｣에서는 ‘나무(<나모), 아무(<아모)’와 같이 고유어에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14.ㄷ)은 ‘닐굽, 더욱’이 ‘닐곱, 더옥’으

로 변화한 것으로 ‘우>오’로 변화한 예임을 알 수 있다. (14)를 통해 비록 

소수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가 17세기 전기에 존

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풍곽씨언간｣에서는 (15)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

서도 ‘오>우’ 실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달성지역의 ‘오>우’ 변화는 일부 한자어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어휘 형태

소나 문법 형태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달성지역어 자료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달성군편｣

에 나타난 ‘오>우’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16)과 같다.

(16) ㄱ. 웃을 잘 입혀가지고(131)～옷도 잘 입고(278), 이눔이(131) ～ 유

식한 놈(132), 이쭈우, 이쭉에(254)

cf. 기동, 지동(150)

ㄴ. 사람도(296),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30), 그울로(그위로)(250), 

있어가주고(30), 염려하지 말고(149), 말을 높이고(149), 기양 두고

(179), 기분이 나빠지고(30), 딜이가지고(296)

(16.ㄱ)은 모두 어휘 형태소로 ‘옷, 놈, 쪽’이 ‘오>우’로 변화하여 각각 

‘웃, 눔, 쭉’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어휘들이 개신형과 보수형으

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오>우’ 변화가 어휘 형태소에서 확산되는 과정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6.ㄴ)은 모두 문법 형태소인데 ｢현풍곽씨언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우’ 변화가 적용된 개신형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

12) ｢한국방언자료집Ⅶ-경상북도 편｣에서도 ‘삼촌[samcʰon], -느라고:하느라고[hanyiirago, 



52  韓民族語文學 第66輯

(12)～(13)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달성지역어에서는 개별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휘 형태소에서는 17세기와 1980년대에 비해 조금 

더 활발하게 ‘오>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형태소 역시 17세

기 ｢현풍곽씨언간｣과 19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보수형만 나타

났던 점에 비해 현재 달성지역 청소년층에서는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휘 형태소 안에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수행․확산 되었던 ‘오>우’ 

변화가 문법 형태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대국

어 단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달성지역의 ‘오>우’ 변화는 확산되는 힘과 속도가 중부방언에 비해 

미약하다.14)

ㄱ, ㅎ 구개음화와 달리 ‘오>우’의 변화는 확산․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오>우’의 변화는 주로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에 의해 확산되며, 담화 상황

이나 맥락에 따라 개신형과 보수형을 바꿔가며 사용한다.15) ‘오>우’의 변

hadaboŋi], -라/다고:뭐라고[m∃rakʰE : nno], -라/다고:오라고[orak’o]’와 ‘오→우’로의 

고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들이 많았다.

13) 강희숙(1999 : 116-117)에서도 어휘 형태소 안에서 수행되었던 ‘오>우’ 변화는 체언

이나 용언에서부터 시작되어 부사어 어휘들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점진적 확산은 현

대국어 단계에서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문법형태소에서 나타

나는 ‘오>우’ 변화의 개신형과 보수형의 공존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언어학적 공간 속

에서 부단한 변이 현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4) 백두현(1992 : 141)에서도 ‘오>우’의 적용이 이 방언에서 수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적용력도 중부방언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였던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한 바 있다. 

또 김아름(2008 : 41)에서도 서울말에서 ‘오’가 ‘우’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어휘 형태소는 물론 문법 형태소에서도 실현된다. 장음을 수반하지 않은 

‘오’가 ‘우’로 바뀌는 것은 남한 전역에서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나 중부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실현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15) 청소년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할 차례라고!”와 

같이 화가 나서 강하게 자기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보수형을 사용했고, “제발 부탁이

야. 내가 할 차례라구. 내가 먼저 할게.”와 같이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개신형을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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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ㄱ, ㅎ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중

부방언에서 생산성 있게 사용되는 언어 현상이다.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 화자들은 서울 방언, 중부 방언이 공공연한 권위

(overt prestige)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 화자

들의 경우 공공연한 권위를 가진 언어 현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달성지역에서도 청소년층 여성 화자들을 중심으로 ‘오>우’ 개신형을 전파

하는 개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6)

위의 세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각 시기의 

‘오>우’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보이면 (17)과 같다.

(17) ‘오>우’의 변화 과정

17세기 1980년대 2013년

현풍곽씨언간 구비문학대계 노년층 청소년층

오>우
오 오 오 오

우 우 우 우

변화단계 생성․확산----------------------------------------------------------->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는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그러다가 현대 국어 시기에 접어들면서 TV를 비롯한 매체의 

다. 또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맞는데요.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근데 

같이 한 건 맞구요. 죄송해요.”와 같이 개신형을 사용했다.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6) 김규남(2000)에서도 문법 형태소 ‘-고, -로, -도’의 ‘오’가 ‘우’로 고모음화되는 것이 

젊은 여성들에 의해 전주 언어공동체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확산의 요인을 전주 지역 

여성 화자들이 중부 지역 여성 화자들의 말투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언어 

태도와 관련지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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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중부방언에 많이 노출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문법 형태소

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우’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났

지만 현대국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우’ 변화는 ㄱ, ㅎ 구개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ㄱ, ㅎ 구개음화’와 ‘오→우’의 변이형들을 중심으로 달성지

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변화 양상 및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달성군이라는 언어 공동체 내에 나타난 공시적 변이형들을 

살펴보았다. 변이형들은 화자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언어 공동체 내

부 화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달성군 내부 화자들 

사이의 변이형, 특히 노년층과 청소년층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형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달성지역에서 ㄱ, ㅎ-구개음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노년층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

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찡기다’를 제외하면 ㄱ, ㅎ-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달성지역어에 나타난 ㄱ, ㅎ-구개음화는 적어도 17세

기에 생성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였지만 현대국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성지역에서 ‘오>우’ 변화 역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17세기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용 영역이 어휘 형태소에 한정되

어 있었고 확산 속도 또한 미약하였다. 하지만 현대 청소년층에서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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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소에서도 개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성지역어의 ‘오>우’는 변화는 1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ㄱ, ㅎ 구개음화와 

반대로 점진적인 어휘 확산의 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확산되고 

있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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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Variation and Change of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and ‘o>u’ Appearing in Dalseong Dialect

Bae, Hye-J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and ‘o>u’ 

variations appearing among the younger and older speakers in Dalseong 

province and then identify changes and processes of both phoneme pheno- 

mena. At first, the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in Dalseong province 

are realized in the older generation but not mostly in the younger one in the 

modern society. Based on this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appearing in Dalseong dialect were generated at least 

in the 17th century and then, gradually diffused but have dramatically 

disappeared as the present-day Korean has been developed. As the case of 

palatalization, it is also can be said that the ‘o>u’ change was originated from 

the early 17th century, but the application of it was confined to lexical 

morpheme and diffused very slowly. However, innovation forms are appea- 

ring in lexical and grammatical morpheme used by the modern youth. Thus, 

although the ‘o>u’ change in Dalseong Dialect has been also occurred since 

17th century, it can be identified as a phoneme phenomenon which has been 

proceeding and diffusing so far through gradual lexical diffusion, in contrast 

to k-palatalization and h-palatalization.

Key Word : Dalseong Dialect, k-palatalization, h-palatalization, ‘o>u’ change, 

language variation, language change, lexcic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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